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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on-1  한희정   
□  1회차 

그림을 표시할 수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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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NVC 대화법을 접한 것은 우연한 교양 수업이 계기였다. 핵심 교양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우들처럼 참여했다. 수업을 듣고 시험공부를 하게 되면서 비폭력 대화가 인간 관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조금씩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갈 때쯤, 글말 교실 공고를 보게 되었다. 운이 

좋게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교수님의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는 연인에게서의 말하기를 들을 기회가 

왔고, 시험공부와 성적을 위한 교양이 아닌 내가 스스로 글말 쓰기를 신청했다. 나는 사실 기초생활 

수급 학생이다. 아빠가 없고, 어머니께서 혼자 나와 여동생을 키우셨다. 그래서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항상 위축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말할 용기나 솔직함이 없었다. 어머니는 일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 유형 중 해파리형에 속했던 것 같다. NVC 말하기를 하며 알게 

된 것은, 내가 이 해파리형에 속해 알게 모르게 방관하는 태도가 내재하여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있다. 내가 처한 환경, 내 삶의 태도에서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안 

좋은 대화 습관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내 상황과 내 성격이 어떤지 글말 쓰기 교수님께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코칭이라 했지만 내가 솔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다. 조금 

후련하면서도 내 어긋난 자세를 들으신 교수님께선 공감과 올바른 태도를 정말 차근차근 

알려주셨다. 내가 잘 이해하도록 교수님의 삶도 조금 얘기해주시면서 나는 훨씬 많은 부분을 흡수할 

수 있던 것 같다. 자칼 귀, 자칼 안 등 NVC적 좋지 못한 태도를 이론적으로도 배우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었고 앞으로는 기린의 태도를 가지며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탓할 필요는 

없었음을 배웠다. 듣다 보니 사실 이 모든 대화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내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고, 듣는 이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요청하고, 듣는 이는 이를 감정 없이 관찰하는 

자세는 사실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깨닫고 교수님께 여쭤보니 NVC 대화는 사실 한 

사람만 사용을 해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감사하는 NVC를 보면서 평소에 NVC 수업을 듣던 나는 배우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차근차근 보니 감사하는 마음을 평소에 어떻게 내가 전달하는 지와 

NVC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 보니 나는 감사하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 

‘칭찬해 줘서 고마워’처럼 무엇이 왜 고마운지 부끄러워서 표현하지 않았다. 또한 내 욕구를 감사를 

표할 때 같이 표현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교수님은 일 게 당연하다고 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감사를 표현할 때 명확히 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셨고, 당장 나를 돌아봤을 때도 

그랬던 것 같다. 연인에서 말하기는 이처럼 당연하면서 우리가 잊고 있던 표현과 니즈를 만족해해 

주는 대화법인 것 같다. 

 

 

 




